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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이춘연 영화인상 초대 수상자 선정!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故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이춘연 영화인상의 초대 수상자를 발표했다.

“우수한 한국영화 프로듀서를 발굴한다”
감독 강제규, 배우 유지태, 제작자 심재명, 프로그래머 정한석
국내 최고의 영화전문가 4인 심사위원 참여
초대 수상자로 <최선의 삶>(2021) 백재호 프로듀서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이춘연 영화인상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그룹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제안하고 후원하여 신설된 상으로, 한국영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故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감독과 배우가 아닌 다채로운 한국영화를 기획, 제작하는 프로듀서에게 상을 수여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특별함을 더한다.
이춘연 영화인상은 우수한 한국영화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를 발굴해 내고 수상자로 선정된 프로듀서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함과 동시에, 1천만 원 상금을 수여한다.
이춘연 영화인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봉된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세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수상 후보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위원으로는 영화 <쉬리>(1999), <태극기 휘날리며>(2004) 등 한국영화사의 대표작을 연출한 강제규 감독과 영화 <건축학개론>(2012), <아이 캔 스피크>(2017) 등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에 참여한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영화 <봄날은 간다>(2001)부터 <올드보이>(2003), <사바하>(2018),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2021)까지 오랜 시간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로 입지를 다져온 배우 유지태, 한국독립영화와 신진 감독들을 발굴해 내며 다채로운 안목으로 주목받는 부산국제영화제 정한석 프로그래머도 함께하며 국내 최고의 영화전문가 4인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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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백재호 프로듀서

올해 1회를 맞은 이춘연 영화인상 초대 수상자로는 영화 <최선의 삶>(2021)의 제작에 참여한 백재호 프로듀서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백재호 프로듀서는 영화 <최선의 삶>(2021)을 비롯해 영화 <꿈의 제인>(2016), <역할들>(2021) 등 다수의 독립영화에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배우, 감독, 인디포럼 상임 작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 주목받았다.
강제규 감독은 “열악한 독립영화 환경 속에서 뚝심 있게 자신의 역량을 소신껏 펼쳐가는 영화인”이라며 백재호 프로듀서를 극찬했다. 심재명 대표는 “한국독립영화계 질적 성장에 기여했다. 제작자로서 발전에 주목하고 격려하고자 한다”며 심사평을 전했으며, 배우 유지태는 “예술 창작에 대한 열정을 쏟고 있는 백재호 프로듀서를 응원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정한석 프로그래머는 “다수의 작품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백재호 프로듀서가 이춘연 영화인상의 초대 수상자가 되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한다”며 축하를 전했다. 제1회 이춘연 영화인상 시상식은 영화제 기간 중인 10월 6일(목) 20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본관 1층 시실리룸에서 진행된다.
이렇듯 국내 최고의 영화전문가 4인이 선정한 1회 이춘연 영화인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5일(수)부터 14일(금)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 10/5(수)-10/14(금)
■ 제17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10/8(토)-10/11(화)
■ 2022 커뮤니티비프 : 10/6(목)-10/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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